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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저널리즘적인 흥분을 걷어내고, 그 실체를 심층적으로 분석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쓺-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0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기획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이른바 ‘한류’ 현상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대중음악, 영화, 문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묶은 <작은 기획> 꼭지이다. 무엇보다 한류 현상의 표층에 

부유하는 저널리즘적인 흥분을 거둬내고 그 심층적 실체를 따져보고자 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음악평론가 이정엽 씨가 현재의 ‘K-pop’이 “지구적 문화 흐름 속에서 태동하고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며 

성장했으며 또한 그런 과정을 촉진하는 트랜스 문화”라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 용어 정의와 현장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로컬’과 ‘글로벌’ 사이에 놓인 ‘K-pop’의 위상을 추적해 보여준다. 

영화평론가 유운성 씨는 「이식과 기생」에서 봉준호의 <기생충>(2019)으로부터 임화와 나운규에게로 

시간을 거슬러 추적하며 한국 영화사를 역산한다. 그 결과 <기생충>은 하나의 돌올한 작품이기 전에 

오랜 이식의 노력을 거쳐 장기 생성된 형식과 모순적 비형식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추론을 제출한다. 

그리고 세계화가 가장 힘겨운 문학 분야에 대해, 문학평론가이자 연세대 교수인 정과리 씨는 한국문학의 

역사와 특수한 위상을 관찰한 후, 문학이 영화나 ‘K-pop’이 처한 것과는 다른 현실 위에 있으며, 세계문학의 

“열린 분면” 안에서 이질적이면서 상관적인 방식으로 관계할 때에 비로소 미래 전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우리 시대의 문학적 상상력은 어떻게 특화되는가?

이번 호 특집은 ‘문학적 상상력의 현단계’로 꾸몄다. 상상력이라는 주제가 포괄하는 영역은 넓다. 

인식론적 차원으로부터 심미적 창조와 가치 판단에 이르기까지, 혹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문제 

틀을 아우르는 데 이르기까지, 상상력이 관여하는 범주는 넓고 다채롭다. 이번 호에선, 그 나름의 역사를 

갖는 상상력에 대한 이해는 현재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학적 상상력은 

어떻게 특화되는가? 하는 두 가지 층위의 질문에 대한 답신들을 박치완 외국어대학교 교수,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깁대산 문학평론가, 복도훈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노대원 제주대학교 교수, 양순모 문학평

론가 들의 흥미로운 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집 주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특집과 함께> 란에서는 “나는 상상한다”라는 주제로 김소형 

시인, 양선형 소설가, 황인찬 시인, 황현진 소설가의 감각적인 문장이 선보인다.  

시와 소설은 물론 특별한 텍스트 실험의 향연 등

김복희, 김지연, 이제니 시인의 신작 시와 백가흠, 우다영, 전태호, 허희정 소설가의 신작 단편, 그리고 

이장욱 작가가 선보인 ‘텍스트 실험 공간’은 문학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줄 것이다. 

‘그때 그 실험’에서는, 서정인의 장편소설 『달궁』을 다룬다. 정홍수 문학평론가는 말과 글의 섞임, 

청자와 화자의 자리의 뒤섞임, 처음과 끝의 확정 불가능성 등을 통해 “진릿값의 경계”를 되묻는 것이 

『달궁』의 득의의 성취임을 세세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언어’에서는, 오늘날의 대중문학 지향적 풍토에 반하여 끈질긴 언어 탐구를 지속하고 있는 

두 소설가의 최근작, 한유주의 소설집 『연대기』와 윤해서의 장편소설 『0인칭의 자리』를 대상으로, 

조효원 문학평론가가 두 작가의 문학적 실험을 역설적인 비애극의 차원에서 흥미롭게 조망한다.

‘시시비비’ 코너에는 김기봉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무엇을 위한 역사인가?—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전망」이 실렸다. “역사학이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과학으로부터 역사적 전망을 하는 이야기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필자의 시의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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